
대아청과 2025년산 저장무 전수조사 “전년대비 33% 감소”

- 생육기 잦은 비로 월동무 생산량 감소 

- 평년대비 저장 36% 줄어 당분간 강세 불가피

- 봄무 출하 돼야 가격 안정세 전망

(사진위치 4장, 저장무 저장창고 방문)

국내 최대 무, 배추 거래 도매시장법인인 대아청과(주) (대표이사 이상용)는 4월 
15일 2025년산 저장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아청과에 따르면 월동무 저장
량은 연이은 작황 부진의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전년대비 33%, 평년대비 36%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산 저장무 총량은 34,800톤으로 전년(5만 2천톤)대비 1만 7천톤이 감소해 
33%가 줄었다. 이는 평년(5년) 저장량 54,578톤과 비교해도 약 2만톤(-36%)이 적
은 수치다.

대아청과는 생육기 잦은 우천과 강풍으로 월동무 작황이 부진했고, 재배면적과 단
수가 감소해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시세 강세로 시장 출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
로 저장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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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 봄무 출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저장무가 주로 소비되겠지만, 시설봄무 
출하가 시작되면 물량 부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기작인 봄무는 
저장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아청과는 평년대비 시세가 다소 오를 수 있지만, 봄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점부터 시세가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저장물량의 적절한 출하시기 
조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용 대아청과 대표는 “소비한파와 수입 무 증가에도 올해 월동무 저장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가격은 다소 상승할 수 있으나, 5월에는 대체 품목 출하 여건이 호
전돼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라며, “올해도 매주 저장무 반출량 조사 결과를 
공유할 예정인 만큼, 유통·출하 주체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
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2025년 3월 17일부터 2025년 4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월동무
를 저장한 출하자, 출하조직, 저장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아청과는 2011년 저장배추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저장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14년차를 맞이한 저장무 전수조사는 출하자들의 일평
균 출하량 변동폭을 줄여 수취가격 제고와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대아청과는 지난 달 저장배추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매주 창고 
반출량 조사를 발표하고 있으며, 저장무 반출량 조사 결과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2025년산 저장무 전수조사 결과>

연도
저장 물량

(톤)

차량 대수

(700박스 1대)
전년대비 증감율

2020.04.13. 69,850 4,989 +39%

2021.04.19. 57,400 4,100 +23%

2022.04.18. 46,840 3,346 -18%

2023.04.10. 47,000 3,357 +0.30%

2024.04.15. 51,800 3,700 +10%

2025.04.15. 34,800 2,486 -33%


